
난투에서 연극으로 

노혜리의 포트폴리오에는 현재 진행 중인 <나성> 시리즈를 기점으로 변환과 확장의 과정에 있는 퍼포먼스가 
담겨 있었다. <나성LA-sung>(2016)을 기점으로 삼는 이유는, 이 시리즈를 전후로 하여 작가가 제작하는 오
브제의 성격과, 작가가 오브제를 다루거나 그들의 세계에 개입하는 방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작가가 퍼
포머로서 제 몸을 사용하거나 극을 개진해 나가는 방법 또한 좀 더 독자적인 방법을 구축한 듯하다.


<나성> 시리즈 이전의 퍼포먼스들을 잠시 일별해 볼 필요가 있다. 제목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 바이지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오브제>(2015),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오브제 드로잉>(2015)이나 <천장 만나기
>(2013), <잠자>(2015) 등 이전의 퍼포먼스에서는 사물의 상태나 형태가 퍼포먼스의 주를 이루었다. 사물 그 
자체의 논리로 움직이는 사물의 세계에 퍼포머 또한 하나의 사물의 논리로 편입하여, 자신의 신체를 사물과 길
항관계를 이루는 데 사용한다. 퍼포머는 사물의 조직이나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들을 세우거나 유지시키
려 애를 쓰지만, 사물의 상태-뒤얽힘, 꼬임, 무너짐-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구조에 휘말리기도 하는 등 난처함
에 처한 채로 퍼포먼스가 마무리되기도 한다. 실패하기로 예정된 분투처럼, 퍼포머는 물성과 중력에 의해 결정
되는 사물의 세계에서 버티기, 뻗치기, 몸부림치기 등과 같은 끈기와 인내의 몸짓을 펼치고 있다.


자신을 사물의 지위로 격하시키는, 그리고 사물을 스스로의 논리를 지니는 주체로 격상시키는 작가의 의도는 
작업을 설명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가령,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오브제 드로잉> 설명에서, “등장하는 몸
은 얇고 긴 재료로 만들어진 오브제를 삼각 프레임의 형태로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사각 프레임의 주위를 
맴돈다. 삼각과 사각 두 개의 프레임의 조건에 대응하며 몸의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등장하는 몸”
이나 “~에 대응하며 몸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에서 퍼포머인 자신의 등장과 몸짓에 대해 수동태의 문
장으로 서술함으로써 제 자신의 의지보다는 사물의 의지에 따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장 만나기>에서도 “몸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천장이라는 면과 만난다”고 서술하는데, 여기에서 약속이란 
작가의 의도 너머에서 어떤 절대항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약속에 의한 것
이지, 작가의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닌 것이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오브제>에서 퍼포머의 신체는 문이라는 사각 프레임 속에서 가능한 형태를 순차적으
로 취한다. 이에 대한 작가의 피상적인 서술ㅡ“정해진 프레임 안에서 손과 발의 포지션은 순차적으로 뒤바뀌지
만 순서의 의미를 밝혀내기는 어렵다. 몸은 다만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형태를 만든다”ㅡ은 
자신의 신체를 차라리 오브제로 다루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작품들은 <나성>시리즈와는 언뜻 이어지지 않는 듯 보인다. 이후의 작업에서는 무대공간에서 
오브제를 자신의 의지대로 다루면서 자전적인 이야기에 토대를 둔 스토리텔링을 전개하는데, 스토리텔링이나 
오브제를 다루는 작의는 이전의 작업에서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두 번의 <잠자> 퍼포먼스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잠자>(2015)는 이전 작업의 맥락에서 진행된다. 누워있는 작가와 
작가의 몸 위를 덮고 있는 비정형의 오브제가 펼치는 난투극이다. 작가는 오브제로부터 거리를 둔 채 분리되고
자 하지만 그 움직임은 거듭 실패하고, 그 결과 오히려 몸과 오브제가 서로 얽혀들게 된다.


그에 반해 두 번째 <잠자>(2016)는 무대로 지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오브제 속에 
사람이 들어가 오브제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연출했다. 그리고는 첫 번째 퍼포먼스에서처럼, 퍼포머는 오브
제와 제 몸 사이에 간격을 내려고 몸부림치다가 누운 채로 움직임을 멈춘다. 마지막 장면은 양쪽에서 나온 두 
사람이 오브제로부터 퍼포머를 구출하는 장면이다. 조금씩 인위적인 터치가 가해지면서 극의 전개가 이루어지
고 있다. 두 번째 <잠자>는 숲이라는 배경을 무대 공간 삼음으로써 무대와 객석을 분리했다는 점, 오브제 스스
로 크기를 다변화하는 장면과 오브제 속의 사람과 오브제의 난투극, 그리고 외부적인 힘으로 오브제 속 사람이 
구출되는 장면 등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극의 흐름을 이룬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이야기의 구조가 선명해지면서 
극의 형식에 가까워졌다.




작가는 <나성>시리즈부터는 무대 세트를 마련하고, 퍼포먼스 내에서는 이야기를 하며 오브제를 다루는 자로 
분한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작업 <나성LA-sung>(2016)은 높낮이가 다른 나무판으로 이루어진 제 몸만한 
무대를 배경으로, 병뚜껑이나 조약돌 크기의 작은 오브제들을 만지작거리면서 작가가 LA와 가족에 대한 자전
적 이야기를 한 것이다. 나무판은 지면을 상징하기도, LA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
고, 위치를 이동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퍼포머의 몸짓은 서울과 LA, 엄마와 아빠로 상징되는 장소의 이동
을 떠오르게 한다.


이 시리즈의 후속 작업, <피아노>(2016)와 <삼만불>(2017)과 <로망스>(2017)를 거치면서 오브제(무대장치)
와 이야기의 조응관계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작가의 작업을 정리해 보는 데 유의미해 보인다. <피아노>는 
목재로 구성한 구조물을 맴돌며 유년시절의 기억의 편린을 엮은 작업이다. 이 구조물은 집처럼 보이기도하고, 
피아노처럼 보이기도 한다. 작가의 이야기에서 ‘피아노 아래’ 공간이 두 번 등장하는데, 이곳은 깨진 컵의 파편
이 깊숙이 튀어 들어간 곳이기도 하고, 무서운 꿈을 꾼 어린 날의 화자가 숨어들어간 공간이기도 하다. 공포와 
안식을 동시에 주는 공간이다. 퍼포먼스의 마무리 장면에서 한 명의 퍼포머가 나무 구조물 아래 눕는데, 이 장
면은 집처럼 보였던 구조물을 피아노로 변신하게 하는 연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무
서운 꿈에 나온 괴물을 이야기할 때 끈 달린 목각 오브제를 흔드는 것이나, 막연한 장면에서 움푹한 사물로 얼
굴을 가리는 모습 등은 실질적인 사물이나 감정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작업보다 구체적인 편이다. 
<삼만불>은 가장 확장된 무대 구성을 보여주는데, 무대에 오브제들은 사물 이전의 상태, 즉 물성 혹은 재료의 
수준으로 놓여있다. 손바닥보다 작은 석분토에 철사나 나뭇가지들을 얹어 세운다든가, 철골 지지대에 한쪽을 
고정해 얹어놓은 널빤지의 반대쪽 끝을 이마에 아슬아슬하게 맞대고 반절하듯 자세를 낮춘다든가, 경첩으로 
이은 나무판을 벽에 기대 세워놓으려 하는 퍼포머의 몸짓은 3백, 3천, 3만으로 확장되는 빚과 관련된 숫자로 
이루어진 자전적인 이야기와 어우러지면서, 직립 또는 자립을 향한 노력과 물성에 따른 붕괴의 맞물림 속에 실
패의 의미를 곱씹어보게 한다.


<로망스>는 가장 최근의 작업이다. 간신히 직립해 있는 목각 구조물이 일렬로 늘어서 있다. 크기가 다른 세 개
의 목재 공간과 바닥의 파란 호스만으로 이루어진 양쪽 공간이 일렬로 배열된 다섯 개의 무대배경이다. 퍼포머
는 이 일렬의 무대 혹은 경계를 오가며 조금 더 절제되면서도 안무처럼 보이는 움직임을 선보이고, 이야기는 기
억 속 하나하나의 장면에 대한 서술에 집중되어 있는 듯 보이면서도 단어 수준으로 분절되곤 한다. 다리를 뻗으
며 자세를 낮추어 바닥에 있는 오브제를 집는다든가, 목각 공간에 몸을 맞추어 앉는다든가, 바닥에 눕는 등의 
행위는 몸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오브제 자체와의 관련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성>시리즈는 작가 스스로 갈음하듯, 오브제와 신체와 이야기가 맞물리는 퍼포먼스 이며, 이야기는 대부분 
자전적인 경험에서 출발한다. 자전적인 경험은 이야기를 구성하려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자연
스러운 출발점이다. 자신의 성장과정과 경험,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의 뼈대를 구축해 본 이후에 다른 이야
기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면, 한층 풍요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노혜리의 퍼포먼스를 하나의 연극이라고 부
를 수 있다면, 이 연극은 몸과 오브제, 이야기라는 세 가지 캐릭터가 서로를 부딪히는 가운데 생성되는 이야기
이다. 몸과 오브제가 서로의 연계성을 높여가듯이, 이야기에게도 그들과 점차 연계성을 높여가는 길이 있으리
라 예상된다. 만약 그러한 방향으로 이후의 작업이 진행된다면, 작가의 퍼포먼스를 현장에서 관람하는 이들도 
몸과 오브제와 이야기가 서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파악해 보는 하나의 게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우아름


